
<수덕사 자원봉사센터 개원식 총무원장 치사안>

치사

먼저 수덕사 자원봉사센터 개원을 축하드리며, 자원봉사센터를 격려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자원봉사활동은 이제 우리 지구촌 어느 지역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식정보화시

대의 인류복지 향상을 위한 메카니즘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많은 복지선진국들이 안정된 시민복지사회를 발

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이 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서로 상부상조하는 시민

정신과 함께 확산된 자원봉사운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시민복지 사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국민들의 

복지의식과 참여가 없다면 복지사회로 가겠다는 꿈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꿈에 불

과할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불교계는 지난 20여년 전부터 이러한 자각으로 자원봉사활동 확산을 

위해 종단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95년에 조계종 자원봉사단을 출범시키고, 전국 유수 사찰의 관계자들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로 교육시켜 지역활동의 동기를 부여했으며, 매년 전국 순회교육을 통해 

종단의 모든 불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전국의 1,000여개 불교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10만명의 상시 

봉사자가 활동하는 조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국가재난과 같은 유사시에는 종단의 전국사찰이 자원봉사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조

직이 갖춰졌으며,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가 발

생하였을 때 여기 계신 수덕사와 말사 스님, 신도님들을 중심으로 전국 스님과 봉

사자들이 대거 봉사활동에 참여해 봉사활동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친애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이제 우리 불교 자원봉사활동은 중앙 차원의 조직활동과 함께 각 지역사찰이 중심

이 되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미 전국의 사찰에서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민복지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



다.

오늘 자원봉사센터를 개원하는 수덕사야말로 기라성같은 역대 조사스님들의 수행가

풍을 이어서 우리 한국불교가 상구보리 하화 중생하는 대승불교 실천으로 회향하는 

모범적 선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조계종에서 최초로 결성된 교구본사 불교자원봉

사센터 1호인 수덕사 자원봉사센터가 1세기 전 수덕사에서 시작한 수행의 햇불처럼 

전국방방곡곡에 전달되어 한국불교의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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